
이준영씨의 본관은 덕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장군 충무공의 형인 이요신의
대손이다 년 고종 년 월 일 도고면 일곡리 지금의 신유리 에서 아버지 이민학12 . 1879 ( 16 ) 1 9 ( )

씨와 어머니 김해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.

준영이 세가 되었을 때에 천안군 목천면 귓골 박영성씨의 세난 따님과 혼인했다 박  14 18 .
영성씨는 훈련원 판관 벼슬을 지낸 분으로 그의 덕망과 인품은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
을 정도였다 준영은 서당에서 한문공부를 하다가 세에 상경하여 전보학교에 입학하였다. 18 .

세에 육군 무관학교에 입학하여 년 과정을 마치고 세에 견습참위로 임관되어 왕궁  21 2 23
을 수비하는 친위대와 시위대에서 년간 근무한 다음 세에 무관학교를 졸업하였다 세1 24 . 25
에 정규참위로 임관되어 강화도에서 근무하다가 세 되던 년 월에 진위대 제 연대28 1907 4 2
대대로 전속되어 서운에서 왕궁을 경비하는 임무를 담당했다1 .

이즈음 년 월에 이준열사의 헤이그 밀사 사건이 일어나자 고종황제는 퇴위당하고  , 1907 7 ,
순종황제가 즉위하였다 진위 연대 대대장 박승환 참령은 을미년에 국모가 시해된 이후로. 1 1
항상 원수 갚을 뜻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드디어 일본은 더욱 침략을 노골적으로 들어내어.
가고 겨레의 멸망이 박두하니 박승환 참령은 강개하여 눈물을 지우면서 오직 한번 죽어서,
나라에 보답하는 길이 있을 뿐이라 생각하였다 이등이 황제를 폐위시킨 날 궁중에서 거사. .
하려 하였으나 화가 황제에게 미칠까봐 두려워하여 중지 하였다, .

년 월 일에 장곡천이 각 대장을 소집하였는데 박승환 참령은 아프다는 핑계로 가  1907 8 1
지 않았더니 때마침 군대 해산한다는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미친 듯이 큰 소리로 슬피,
울부짖더니 드디어 권총을 빼어 자살하였다 이러자 본대의 장졸들이 일시에 격분하여 즉시.
탄약고를 고치고 부수고 탄환을 꺼내어 한 번 싸움을 결행하고 죽고자 하였다.

이준영 참위는 박승환 참령의 애국 정신에 크게 느낀 바가 있어 자신의 한 목숨 나라에  
바쳐 남아다운 생애를 다하고자 결심을 굳히었다 이리하여 박승환 참령이 한국군 해산에.
항거하여 자살하자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진위 연대 대대와 연대 대대의 장병들이 무1 1 2 1
장 철기하여 항일투쟁을 벌이게 되었다.

이로써 소대장 이준영 참위는 일본군에 항의하여 경성지역을 무대로 일본군과 맞서 싸우  
는데 선봉적인 역할을 하여 많은 일본군 병사를 사살하였다 이에 일본군 사령관이 급히 군.
대 수천 명을 집결하여 풍우처럼 달려와 포위 공격하니 이준영 참위를 중심으로 한 우리 군
대를 영내에서 창문 틈으로 발사하여 부대장과 그의 졸병 백여명을 사살하였다 일인들은.
다시 남대문의 성벽에 자리잡고 기관포를 발사하면서 천둥 벼락같은 소리로 공격하여 왔,
다 이 준영참위는 동료장교 남 상덕 이 충순 동지와 함께 소대 장병을 지휘하면서 남대문. , ,
성벽에 자리 잡은 일본군과 접전하여 악전 고투하였다 그리고 상인 노동자 및 아낙네들. ,
까지도 나와서 성세를 도왔다 소위 태전이 폭약을 가져라 영내에 던지니 우리의 군대가 드.
디어 영문을 탈출하여 일병에게 돌격 접전하였다 피아가 살상이 대단하였으나 마침내 탄환.
이 떨어져 겹겹으로 포위된 상황에서 최후의 결전을 하다가 적탄에 명중되어 관문에서 28
세의 젊은 나이를 일기로 장렬한 전사를 하였다.

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대위 가지와라 특무조장 후지다 등의 중상을 입었고 많은 군졸들이  
살상되었다 한국군측은 장교 명과 준사관 하사 군병 명이 전사하고 여명이 부상. 13 , , 57 100
을 입었다 일본군에게 쫓긴 나머지 한국군은 산 속으로 피하여 의병에 가담하여 끝까지 항.
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준영참위는 훌륭한 애국자로 오늘날 살아가는 젊은이에게 뿐만아.
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자신의 목숨을 나라에 바친 그 훌륭함을 우.
리 모두 본받아야 할 것이다.


